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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이주노동자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 지원

- 울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 후원금 800만원 전달
- 지역사회 적응·심리정서 지원과 산재 의료비에 활용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승흡)은 14일 이주노동자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울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 후원금 8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후원금은 울산에 거주하는 이주노동자와 가족의 지역사회 적응과 심리·
정서적 안정을 돕는 프로그램 운영에 사용될 예정이다. 산업재해로 긴급한 
치료가 필요한 이주노동자의 치료비와 재활비 등 의료비 지원에도 활용된다. 

  앞서 공단은 지난 11일 울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서 이주노동자를 대상
으로 산재보상과 대지급금 신청 방법을 교육했다. 산업재해나 임금체불을 
겪었을 때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신청 절차를 안내했다. 

  이와 함께 모국어와 한글로 이름을 새긴 안전모를 나눠주고, 작업현장에서 
“야”, “너” 대신 서로의 이름을 부르자는 ‘이름을 불러주세요’ 운동도 펼쳤다.

  공단은 이주노동자가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활동을 이어왔으며, 올해에는 울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와 
협업해 지역사회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교육과 생활 지원을 진행했다.

  박승흡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이주노동자와 가족이 낯선 환경에서 겪는 
어려움을 덜고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라며 “앞으로도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들에게 안심과 
희망을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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